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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일 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“사흘전”에도 

의원실에 설명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, 2. 26.) >

◈ “꽤 오래전” 이라던 가덕도 반대보고서, 국토부 사흘전에도 국회 돌려

- 국토부 간부급 직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

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 돌렸다.

- 국토부는 ‘반대 입장’을 끝내 굽히지 않은 것이다.

□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하기 위해 23일 국회의원회관을

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가덕도 신공항 추진 반대 입장이 담긴 보고서를

돌렸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.

ㅇ 국토교통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안 심사를 

앞두고 2월 23일(화)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여야 양당 간사실 

보좌진에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법의 법안 내용이 

요약된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.

ㅇ 김도읍 의원실(법사위 간사)의 경우, 국토교통부가 반대 입장을 

피력하거나 반대 요청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니라, 의원실에서 

국토교통위원회 소위위원들에게 과거 설명했던 자료를 요청하였기에,

2월 23일(화) 의원실을 방문하여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입니다.

ㅇ 위 기사를 인용하거나 후속보도를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

사실 관계를 확인하신 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이 보도해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

 신공항기획과 김병진 사무관(☎ 044-201-417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